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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문 : 출애굽기 20장 6, 13절 
- 제목 : “살인하지 말라!” 

주일예배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는 구역모임 말씀나눔지

· 마음의 문을 열며 
20세기를 “대량 학살의 문을 연 짧은 세기”라고 말한다. 스탈린, 레닌, 마오쩌둥, 히틀러, 이토히로부미 등의 인물들이 전쟁
이라는 광기에 붙들려서 학살한 사람이 무려 1억 7,500만 명이나 된다. 희대의 살인자들이다.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
‘살인’의 범주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.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 속 
생각까지도 ‘살인’이라고 규정하신다. ‘살인’을 이렇게 규정한다면 우리 가운데 ‘나는 살인과 상관없는 사람이다.’라고 말할 수 
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? 제6계명인 “살인하지 말라!”하신 계명을 함께 묵상하면서 거룩한 천국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
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, 십계명을 다시 가슴에 품어보자. 

· 말씀의 씨를 뿌리며 
1. “살인하지 말라”는 제6계명은 어떤 의미인가?
    * 출애굽기 22:2~3a
    * 민수기 35:22~28

2. 하나님께서 “살인하지 말라”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?
    * 창세기 9:6 

3. “살인하지 말라”는 제6계명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은 무엇인가?
  [1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마태복음 5:21~22
  [2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요한일서 3:15
  [3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출애굽기 21:22~25, 시편 139:13
  [4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창세기 9:6
   [5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창세기 9:6

· 삶의 열매를 거두며 
내 손에 피를 안 묻혔다고 “살인하지 말라”는 제6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. 경제논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의 
우상인 맘몬의 지배를 당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남기겠다고 먹는 음식에 장난질하고, 어린 아이들이 먹는 제품에 유해한 
것을 섞어서 원가를 줄이는 악덕업자들이 있다. 맘몬에 지배당하여 제6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. 우리는 어떠한가? 언행과 
마음의 살인, 낙태, 안락사, 자살 등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에 대해서 제6계명의 말씀이 생명과 복이 되고 있는가? 
혹 사망과 저주의 문턱에 있는 내 삶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와 함께 회복의 시간을 갖자.

· 본문 읽기
6.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
13. 살인하지 말라

· 말씀기도제목 
1.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“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”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실 때 “살인하지 말라!”하신
    제6계명에 절대 순종하게 하옵소서! 
2. 제6계명이 거룩한 천국백성의 삶을 요청하실 때 언행과 마음의 살인, 낙태와 안락사와 자살과 같이 어떤 생명도 살인하지
    않고 회복케하는 은혜를 주옵소서!
3. 송원교회가 「지뢰밭 인생의 행복 내비게이션」인 십계명을 받을 때 “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생명을 경외하라!”하신
    말씀대로 사역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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